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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안전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목표로 그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재난재해

의 위해요소가 가중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 정부의 경우 폭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인해 안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효과를 높일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 차원의 정부서비스 극대화 측면에서 사례 분석을 시도하고 조례와 연계하여 반영된 전략적 의미를 모

색하였다.

주제어 : 빅데이타, 정부서비스 패러다임, 재난안전관리, SNS, 도시안전

Abstract The basic goal of urban safety is to support citizens’ quality of life and city competitiveness, and its 

importance is increasing. Since the risk of disasters is growing, there is a growing demand from society for 

minimizing the damage by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them in advance. In case of urban governments, 

securing safety emerge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tasks du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heavy rain 

and heavy snow and human disasters such as various accidents. Recently, it is emphasized the necessity to 

increase the prevention effect through disaster analysis using Big Data.

This study examined paradigm change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using big data centering on Seoul city. In 

particular, the study tried case analysis from the viewpoint of maximizing effective government services for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sought the strategic meaning in connection with th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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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CT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방향성

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

운데 IOT기반의 사회구조 변화가 현격하게 이루어질 것

임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초연결사회로의 전개

과정과 연계되고 있으며, 초연결사회는 네트워킹을 기반

으로 인간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

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진화를 의미한다. ‘기기간 네트워

킹’의 기술적 연결을 바탕으로 ‘사람-사물-정보간 실시

간적 상호작용’, 즉 사회적 연결이 극대화되는 사회를 일

컫는다.

사물인터넷(IoT), 상황인식, 센서, 인공지능 등 기술발

달로 IT가 지능화되면서 인간의 감정과 상황을 읽고 인

간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요소들이 상호간 연결됨으로써 시공간적 제

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가치의 창출이 가

능하다.

ICT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바탕으로 인간 대 인간은

물론, 기기와 사물 같은 무생물 객체끼리도 상호 유기적

인 소통이 가능해지는 혁신적인 사회를 의미한다. 초연

결사회는 지능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행복한 사회의 실현을 선도하고 초연결사회의 궁

극적 목표는 IT를 통해 진화하는 인간의 욕구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전자정부에 새로운 ICT의 변화를 접목

시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제공(Electronic

Service Delivery)은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으며, 고객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통합행정서비스의 제공(Integrated Service Delivery) 등

으로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 민원업무 처리뿐

만 아니라 안전과 재난 예방 등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적

용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보제공을 포함한 행정서비

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용하게 할 때 야기되

는 편익은 상당히 크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편리하도록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규제부분이 여전히 전

자정부에도 고스란히 들어감으로 인해 비싼 비용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위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고, 무엇보다 신뢰를 전제로 그 가치가 부여됨에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 빅데이터 분석을 반영하고자 노력

한다. 이전과 달리 다양하게 쏟아지는 데이터를 중심으

로 서비스의 방향, 수용성 여부 및 타이밍이라는 측면에

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적용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변화

에 따른 정부서비스의 전략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개진해보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영역을 중심으

로 다룬다.

2.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편 논의

2.1 행정서비스제공과 전자정부

전자정부의 구현은 21세기 새로운 국가운영의 패러다

임 변화를 뒷받침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

과제로서 의미를 갖는다. 전자정부는 정부의 고객인 국

민과 기업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실천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정보

화를 지원하고 선도할 뿐 아니라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

성 제고에도 필수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선진 각국은 이러

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각 분야에서 이미 전자정부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업무의 기능적 전산

화 수준에서 벗어나,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혁과 인식의

전환도 적극 추진 중이다.

고객지향적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등 기

본 인프라 구축, 행정 내부정보화, 정보공동활용,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적용 등

기술 및 시스템적 방법론의 적용이 용이하지만, 투명한

개방적 정부와 민주적 정부는 각 국의 정치행정체제 및

제도의 안정성과 이념, 혁신조치의 강도와 성공여부, 문

화의 다양성 수렴과 탈 계급화 정도, 시민사회의 민주주

의의 성숙정도가 영향을 더 미칠 것이다. 시스템과 인프

라 구축이 이루어지면 단순한 기술적 측면보다는 행정정

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략이나 태도, 문화와 같은 측면

이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었다. ICT와 새롭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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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는 데이터 기반의 전자정부는 기술을 활용하여 정

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정

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혁신은 국민을 위주

로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는 고객지향적 마인드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거버넌스

환경의 대두에 따라 기존의 행정에서 제공하던 행정서비

스의 개념은 이와 같이 보다 대국민 중심의 고객지향적

인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의 통합 및 융합된 행정서비스

의 제공이 실현되고 있으며, 앱의 개발 등 다양한 기반을

형성하여 국민중심의 통합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1].

2.2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논의

재난관리의 특성은 대응을 위한 시간의 압박성과 짧

은 시간에 매우 많은 데이터가 발생되고 유통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사전에 개략적으로라

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전 예방조치는 물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재난관리의 기본개념이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난관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Fig. 1] 참조 [1,2]

Renn & K. Walker(2008), Byungki Lee, GunWei Kim,(2010).

[Fig. 1] System of risk governance

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

태의 조직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

스 조직은 재난을 담당하는 최일선 조직이 스스로 재난

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이와 관련

된 유관기관 조직은 일선 기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

는 조직을 말한다. [Fig. 2]와 같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적용한 기관의 조직도 모형을 참조할 수 있다[1,3].

[Fig. 2]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System 

2.3 빅데이터와 공공서비스의 의미

2.3.1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Big Data)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

웨어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

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용어로 스마트 시대로 지칭되는

통신기기 활용의 보편화․일상화가 사회적 차원의 데이

터 소통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을 보

여준다.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 보다

는 기존의 데이터에 비해 너무나 방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

각화가 어려운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을 의미

한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3: 217). Gartner는 향

상된 시사점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효율이 높고 혁신적이며, 대용량, 고속 및 다양성의 특성

을 가진정보자산으로, Mckinsey & Global Institute(2011)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장․관리․분석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로, IDC(2011)

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발굴․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쳐로 정의한다

(한경록, 2013: 11). 이처럼 빅데이터의 개념 정의는 다양

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막대한 규모와 다양한 종류, 그리고 실

시간 생성주기의 특성들이 결합하여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3.2 재난안전관리와 데이터

정부는 국가적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리의 단계별 업무를 지원하는 전국단위의 종합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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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인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방

활동에서는 위험지역, 시설, 물자, 인력자원 관리, 하천댐

의 수위․우량․적설량, CCTV 등의 관측정보를 관리하

고, 대비활동에서는 재난 발생 예상 시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자가 긴급행정서비스에 대한 표준행동절차를 입력

한다. 대응활동에서는 기상태풍상황관리, 재난신고 접수,

패해 내용 및 응급조치 내역을 입력하고, 복구활동에서

는 재난재해로 부터의 복구계획 수립 지원, 복구비 자동

산정, 복구진도관리 등을 수행한다[6].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

관별로 보유한 재난정보를 통합하고, 단일화된 상황전파

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수해, 지진 등 재난유형별 업

무지원시스템과 기상청, 홍수통제소, 도로공사 등 유관기

관의 재난정보를 연계·활용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까지의 통합적인 상황전파시스

템을 구축하였다.[Fig. 3]참조[3]

자료 : Safe Korea: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소방방재청.

[Fig. 3] Central and loc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는 자연재해 분야 12종의 시스템과 소방․구

조․구급 분야 12종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NDMS의 자연재해 분야 정보시스템은 광역자치단체에

서 운영하는 시도 재난관리시스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

영하는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은 행동요령관리, 재난대응활동관리, 자

원정보관리, 관측정보관리, 상황판단지원, 가뭄관리, 인

적재난자원관리 및 이재민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3]. 여러 종류의 재난을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운용

을 통한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의 노력도 후속

적으로 필요하다[6].

2.3.3 빅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

1) 스마트 빅보드

정부에서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 분야와 소

방․구조구급 분야에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영하고 있다. 먼저 재난 분야에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시스템,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상황전파시스

템, 재난영상정보(CCTV)통합․연계시스템, 재난문자방

송시스템, 모바일 국가재난안전센터가 있고, 소방․구조

구급 분야에는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119이동전화위

치정보시스템, U-119시스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국가

화재정보시스템 및 항공구조대응시스템이 있다. 이와 같

은 다양한 재난관리 시스템과 서비스가 있지만 이들 정

보시스템이 보유한 다양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개

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난

발생을 예측하여 대비, 대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이를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지원체계를 강

화하고 있다.

스마트 빅보드는 기상, 재난이력 및 국내외 재난정보

의 정보공유가 가능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분석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피해예측 및 시뮬레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4]. 예

를 들면, 산불 발생 초기에 현장 주변의 시민이 전송하는

SNS 영상정보는 발화초기 상황에 대한 인지 및 초동대

응을 가능하게 해주고, CCTV, 무인헬기와 같은 지상․

항공영상정보는 재난의 진화및 시민대피에 도움을 주며,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기상변화정보 및

전자지도정보는 재난의 확산, 피해추정 등 재난예측 가

능성을 높여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및국민이선제적대응활동을할수있도록한다[4,5,6].

스마트 빅보드는 재난․안전사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므로 이들 정보들은 정부가 국민들

에게 서비스할 계획인 국민생활안전지도†와 같은 대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에도활용 될 수있다[5]. 이는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사전예방효과를 강화하

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고 사고 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

형별·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 개발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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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해외사례

2.4.1 일본의 재난재해 관리

일본 정부는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tsunami)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 일

례로, 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 3월 6일에는 수많은 사

람들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 메시지를 교환했으며 GPS에서는 혼잡한 도로 상

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 동해

안을 강타했을 때 자위대, 소방청 및 민간인들이 상황을

전달해 주는 비주얼 장치, 휴대폰, 메시지 및 다른 생존자

들을 통해 전해지는 리포트에 의존하여 구호활동을 수행

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 대지진

및 쓰나미가 발생했을 당시의 휴대폰 통화량과 통화 위

치, 소셜미디어 상에서 교환된 메시지 그리고 GPS 데이

터를 통한 혼잡한 도로상황정보 등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Fig. 4]에서와 같이 3차원 그래픽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 규모가 일본 전역에서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

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은 어디였는지를 정확

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휴대폰이나 소셜미디어 메시지

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대원을 찾거나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화를 시도했고, 통화

가 집중적으로 발생된 휴대폰 통화지역 정보를 통해 피

해지역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GPS 데이터를 통

해 혼잡한 도로와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도로를 확인하

여 구조팀을 좀 더 신속하게 재난지역에 출동시켜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와 사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인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유용성을 확인해주는 계기가 되

었다[1,7,8].

Overseas Investment Information System, www.ois.go.kr)[1].

[Fig. 4] NTT Docomo’s Mobile Space Statistics 

screen

3.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공공서비스

활성화

3.1 재난안전관리 빅데이터 활용현황

3.1.1 활용사례

1) 빅데이터 활용 시내 차량통행속도 분석

지난 2014년 5월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내 통행속도 분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연간 76억

여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13년 서울시 차량통행속

도를 발표했다. 통행속도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기

존에 특정구간을 시험차량 운행으로 속도를 생성하던 방

식(2만 여대 시험차량에서 연 평균 2억 8천여 건의 운행

자료 생성)에서 3만 1천여대의 카드택시 카드 단말기에

GPS 운행기록을 10초 단위로 저장 후 매 2분 30초 마다

수집하여 5분 단위로 통행속도를 생성, 연평균 약 76억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안전지도 작성

서울시는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

이기 위해 5대 분야 11개 세부정책으로 구성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지난 2014년에 발표하였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안전지도를

작성하여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는 기존 횡단보도보다 폭

이 넓은 광폭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신호시간을 요일별

및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교통사고 재발 방지

를 위한 교통정책에 반영하는 사례이다.

3) 수도계량기 동파 정책지도 제작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동파 정책지도 제작 사업을 위

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12년~2013년에 신고 접수

된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 1만 2,920건의 위치와 주택유형

등의 시가 보유한 기초적인 행정데이터를 공간정보(GIS)

기술로 융합한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각도의

세밀한 분석 데이터를 도출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으로 연

계하였다. 이를 통해 한파 지속기간 동안의 수도계량기

의 동파 변화를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분석하여 쉽게 파

악할 수 있어 정책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정책

의 형성단계부터 수요자가 많은 곳, 실제 정책을 필요로

하는 곳, 시급한 곳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찾아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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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시민들은 주변의 사

회서비스 시설 공급현황은 물론 타 지역과의 차이를 한

눈에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적극적 발굴 및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2 현행추진사업: 사고 및 재난 사전예보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

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징 분석을

통한 교통 안전정책 수립지원 사업이다. 빅데이터를 활

용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

련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내역 및 교통

안전공단의 운전자 돌발행위 데이터 등의 원천 데이터

확보 및 가공이 진행 중에 있다.

재난안전관리 이외의 분야에서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시민 택시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택시 매치메이킹 서

비스 개발사업은 위치기반의 요일, 시간, 날씨별 택시 매

치메이킹 최적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② 장

애인 교통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컨설팅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기시

간 단축, 적정 운영규모 산출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③

서민자영업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골목상권분석서비스

구축을 위해 서민 골목상권 분석서비스 및 분석용 빅데

이터셋 가공, 골목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을 추진

하고 있다. ④ 10분 동네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지도 서비

스의 대상을 발굴하고 분석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는 하수냄새와 자전거 경로, 부동산 동향 등으로 적용범

위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민관 빅데이터 융합․분석․활용을 통한 선제

적 예측과 빅데이터 신행정 구현 및 행정효율성 제고, 그

리고 시민의 정책신뢰 향상 도모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크

게 사고 및 재난의 사전예보와 교통사고 다발지역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8,9,14].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반영은 데이터기반을 전제로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확대

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사고,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다 할 수 있다[15].

특히 각 분야에서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사

고를 미리 파악하여 선제 대응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확

보하고자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

된 시민 의견(음성데이터), SNS 상에서 분석된 시민 생

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와 기존의 정형 데이터(유동 인

구, 교통 흐름, 기후 상황 등)를 융합 분석하여 도시 안전

의 위험 요소를 추출하여 사전 예보하고자 하는 사례도

있다. 이의 개략적인 모형은 [Fig. 6] 과 같다.

자료 :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Fig. 5] Predictive Model of Dasan Signal Center

4. 결론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빅데이터는 크게 서울

시 내부 데이터와 서울시 외부의 공공부문 데이터, 그리

고 민간부문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서

울시 내부에서 생산 및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목록을 확인하고, 이후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 공기업 등

서울시 외부의 유관 공공기관 및 외부 민간 데이터 등으

로 그 수집 범위와 목록을 확대해 가고 있다[9,10,11].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현장 주변의 위험

물 등 국지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현장과 관련된 국

지적 정보 및 지식은 주로 시민들이 생활과 경험속에서

확보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즉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

연적 요소와 건물․도로․배수 체계 등 현장의 국지적

지식이 수집되고 서울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와 접목 및 연계되어야 한다[6,12,16].

재난은 그 유형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고 있는데 각각

의 구성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재난유형별로 지역별 혹은 거점별 접근을 통해 서울시내

취약지역 혹은 취약지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재난

관리 차원에서 정책 활용도를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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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

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전의 정

부역할을 넘어서 시민관점에서 정책의 정확도와 신뢰도

를 높이고 안전이라는 패러다임의 기제를 확보하고자 전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서비스 확대 기반에 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접근

을 시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생산․수집되는 빅데이터

의 분석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와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지원도 중요한 요건중

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다

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활용도와 효

과성 분석 등의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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